
철원 마현천 유실지뢰 제거 및 준설 요구 집단민원 현장조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 ○ 집단민원 내용

  -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는 접경지역이자 민통선 내 민북마을로, 마을을 

관통하는 마현천에는 ’98년, ’99년 2차례 큰 홍수 이후 다수의 유실지뢰가 

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지뢰 제거 작업이 

이뤄지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.

  - 또한 같은 기간 안전 문제로 마현천 준설 작업도 중단되어 매년 장마철 

범람 등으로 인한 주택, 농지, 하우스 등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니 

지뢰 제거 및 준설 등 복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.

   ※ 집단갈등조정국 출범일인 ’26. 1. 27.(화), 마현리 주민 328명이 연명으로 민원 접수
 ○ 주요 쟁점사항(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)

  - 관할 15사단 조직개편 등으로 관련 인력‧예산이 축소된 데다, 2022년 인근 

도창리 지뢰폭발 인명사고 등 안전 문제로 대지뢰 작전 전면 중단

  - 민통선 내 접경지이자 군사작전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방사업 등 
치수를 위한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함

  - 마현리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준분지 지형으로, 관통하는 마현천에는 

근본적으로 주변의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용이함

□ 권익위 역할 및 성과

 ○ 권익위 조정 권한을 활용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‧운영

  - (군사) 국방부, 합동참모본부, 육군본부, 제15보병사단 등

  - (행정) 강원특별자치도, 철원군 등

 ○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5회 실시(마현천, 인근 농경지 등)

 ○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4회 실시

 ○ 민원 해결방안을 담은 조정안 협의 3회 개최

 ○ 조정사항 이행‧관리를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

   - 주민대책위, 15사단, 철원군, 강원도 등



□ 조정안 세부 내용

 ① 제15보병사단은 이 민원 하천에 대한 유실지뢰 탐지‧제거와 관련하여 
단기적으로 올해 장마철 전까지 주요 침수 피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
실시하고, 중장기적으로 해당 구간 전반에 대한 작전을 추진한다.

 ② 철원군은 제15보병사단의 작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하고, 수반되는 준설 등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
에서 인력, 장비, 예산 등을 투입하되,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
협의하여 추진한다.

 ③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민원 하천 준설을 위한 하도정비사업 예산 신청 시, 
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, 기타 접경지 지원사업 등 이 민원 
하천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.

 ④ 마현리 주민대책위, 제15보병사단, 철원군, 강원특별자치도는 조정사항 
이행 관련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용, 일정 등에 
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히 투입되는 장병과 공무원, 주민의 안전을 
최우선시하고,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 ⑤ 마현리 주민대책위, 제15보병사단, 철원군, 강원특별자치도는 위 조정 
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,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이 
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. 본 조정‧합의 내용은 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
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.

◇ 이 민원은 군사/행정, 중앙부처/지자체 등 성격과 운영 체계가 상이한 다수 

기관이 관련된 사안으로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협의해 대책을 수립한다.

◇ 단발성 조치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안으로, 단기와 중장기로 

구분해 시급한 조치와 근본적 대책을 구분해 추진한다.

◇ 지역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, 인력, 장비 등 제반 부담을 분담

하고,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 장병‧공무원‧주민의 안전 보장, 이행 상황 

점검 등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.


